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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디지털�기기에�대한�접근과�활용에서�가장�취약한�집단�중�하나이다.디지털�소외는�노인의�

디지털�기기의�이용�저하�뿐�아니라,�나아가�노년의�삶의�질,�경제활동,�사회�참여�등에�부정적�영향을�

미친다.�본�연구는�노인의�주관적�연령�인식과�디지털�리터러시�수준�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고,�이들�

변수들이�노인의�사회활동�참여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고자�하였다.�분석결과,�노인의�디지털�

리터러시�수준이�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고,�노인의�디지털�리터러시는�사회활동�참여도와�만족도

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본�연구는�노인�디지털�리터러

시�증진을�위한�구체적인�정책적�제언을�하고자�하였다.

▌주제어:��노인,�디지털�리터러시,�노인�디지털�리터러시,�사회활동,�디지털�소외

  

Ⅰ. 서 론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

다. 대부분의 정보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 전달되고 공유된다. 

정보와 디지털 기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이다. 소위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많은 정책들이 디지털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화를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의 확산과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으로 인해 정보격차는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불평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서영길 외, 2016). 디지털 기기

에 기반한 정보격차 현상인 디지털 격차는 정보 소외 계층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모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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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러한 역량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노인, 

이민자, 저학력자, 실업자 등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취약하며, 그 결과 디지털 

소외 계층화되기 쉽다. 디지털 소외는 디지털 기기의 이용 저하 뿐 아니라, 나아가 삶의 질, 

경제활동, 사회 참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의 하나는 노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Hasan & Linger, 2016; Hetzner et al., 2014; Jacobson et al., 2017; Loureiro & 

Barbas, 2014; Pardo et al., 2012; Schäffer, 2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

흥원이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장노년층, 농어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

민의 63.1%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직면한 사회적 환경은 스마트폰 앱

을 이용한 각종 티켓의 구매, 키오스크를 통한 매장 이용, 온라인 마켓에서의 제품 구입 등 

급속도로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노

인 인구 비율은 높지 않다. 정보 격차와 소외를 경험하는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

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 정책은 디

지털 복지(digital welfare)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동안 공적, 사적 분야에

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사적 지원은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

원, 및 정보적 지원으로 분류된다(Antonucci et al., 1990; Weinberger, Hiner & Tierney, 

1987), 지금까지 도구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은 활발했던 반면, 상대적으

로 정보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노년층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

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5.7%이며, 203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현재 ‘노인’의 법적 기준인 65세 이상 인구 중 ‘노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71.4세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6.2%는 70세 이상을, 특

히 12.1%는 80세 이상을 노인의 기준 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7). 이처럼 노

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이 불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노인으로 인식하는 주

관적 연령이 사회활동 정도, 삶의 질, 행복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ak & 

Schiffman, 1981; Logan et al., 1992; Kaliterna et al., 2002; Borzumato-Gainey et al., 

2009; Hasan & Linger, 2016; Hess & Dikken, 2010; 김주희, 정영미, 2001; 이금룡, 

2008; 장휘숙, 2010; 김미령, 2013; 김미령, 2015; 최은영 외, 2017; 이삼식･최효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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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특히, 노인 기준 연령을 높게 인식할수록 평생교육, 동호회 등의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연령은 실제 다양한 활동과 긍정적인 상

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Cerino & Leszczynski, 2015; Ye & Post, 2018).

고령층의 정보화에 관한 선행연구들 역시 노인의 정보이용 실태분석, 정보격차 영향 요

인 분석, 정보화 장애 및 촉진 요인 분석, 정보화와 삶의 질 간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정

보격차가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노인을 정보소외 또는 정보배제 집단으로 분류하

고, 일반 성인과 노인집단 간의 정보접근성 및 활용도를 비교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리터

러시 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도가 실제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연령 인식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및 특성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인 컴퓨터가 일반 시민에게 보급되던 초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skill)’ (Ala- 

Mutka, 2011),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Glister, 1997) 등으로 

매우 기능적이며 도구적인 관점에서 정의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접근은 디지털 기기 활용

의 하위적 개념을 취하기 때문에, 기술의 사용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2000년

대를 기점으로 시민들의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한 활용 능

력을 넘어서 사용자의 인식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는 ‘지

식과 기술을 넘어 디지털 기술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인식과 태도’(Eshet, 2002)로 정의된

다. 이후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은 더욱 확대되어, 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참여와 비판적, 창

의적 사고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정보통신기술 환경과 풍부한 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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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인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식, 기술, 이해를 반영하는 접근방법’으

로 이해되었다(Loureiro & Barbas, 2014). 가장 최근에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

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뛰어넘어 새로운 디지털 정보를 창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
협업하고, 나아가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디지털 정보의 활용 전략까지도 포함하는 개

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이운지･김수환･이은환, 2019). 

디지털 리터러시는 인터넷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혼용되

거나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인터넷 리터러시(internet literacy)는 연결된 자원의 

이용과 역할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작적 기술, 형식적 인터넷 기술, 정보 인터

넷 기술, 전략적 정보 기술 등을 구성요소로 포함한다(Van & Van, 2010). 정보 리터러시

(information literacy)는 정보를 윤리적이고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이끌고, 적합한 정보를 

잘 선택하고 적절한 정보 행태를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Johnston & Webber, 2003). 이

는 한 개인이 디지털 환경 하에서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고 평가하며, 디지털 조작

(manipulation)을 통해 데이터와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미디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을 나타낸다. 반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미디어와 

함께 인터넷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초기에는 정보 리터러시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Bawden, 2001).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전자적 의미로 사용되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 폰과 같은 정보화 기기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의 발전에 기반한다. 정보화 기기, 컴퓨터나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포함하는 기술 수준

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의 확장은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

시 능력이 사회적으로 격차와 배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

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 역시 더욱 확대되고 있다

(Friemel, 2016). 디지털 격차는 개인, 가정, 지역 등 다양한 주체들 간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서 차이가 발생되는 현상을 나타낸다(OECD, 2011). 더욱이 디지털 격

차는 사용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 특히, 소득, 교육수준 등에 의해 큰 영향

을 받고 있다(김봉섭･김정미, 2009). 디지털 격차는 초기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문제로부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용과 활용 등 다양한 층위의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포함

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Ahn, 2006).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격차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 수준에 따

라 다르게 이해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3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1세대 정보격차 개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활동   157

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unequal access)으로, 2세대는 활용능력(skill)에

서의 격차로, 3세대는 활용기회(opportunity)에서의 격차로 이해된다. 이처럼 디지털 격차

는 접근격차에서 이용격차로 분화되고, 이용격차는 다시 양적 격차와 질적 격차로 세분화

되고 있다(송효진, 2007, 2014). 기존의 디지털 격차 연구는 대부분 미디어 소유 및 접근에 

의한 ‘접근격차’, 개인의 미디어 이용 능력이 강조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문화적 맥락

에 따른 ‘수용격차’, ‘활용격차’로 구분하고 있다(김문조･김종길, 2002; 김미경 외, 2009; 

박창희･장석준, 2013; 진상기, 2013). 

디지털 격차에 대한 예측은 크게 상충되고 있는데, 정보격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

라는 입장과 반대로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긍정론자들은 정보격차가 정

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축소될 것이며, 정보격차는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S모형 이론에 의

해 기술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Norris, 2001, 김구･권용민, 2014). 반면, 

정보격차의 확대를 예측하고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지식격차 가설에 의거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두 집단 간 지식격차가 감소하기 보다는 증가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Tichenor et al., 1970, 윤석민･송종현, 1998 재인용; 금희조･조재호, 2010). 계층화이론

(stratification theory)도 동일한 가설을 지지한다(Dowd, 1987; House et al., 1994). 양측 

가설 모두 경험적으로 입증되고는 있으나, 분명한 점은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 속도로 

인해 사회계층별로 디지털 격차가 존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차이를 형성할 수 있고, 이 차이가 계속해서 지연되면 정보격차의 계층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이 강조되는 이유이다(서영길 외, 2016). 

2.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통신 기술은 남성, 청년층, 고학력 집단에게 유리한 반면, 노인, 여성, 저학력 집단에

게는 불리하게 작동한다(Sackman & Weymann, 1994).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노인, 이민

자, 저기술자, 실업자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디지털 배제의 위험이 삶의 질, 경제적 성과, 고

용기회, 사회참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전자적 포용(e-inclusion)“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Ala-Mutka, 2011). 디지털 소외는 전통적인 집단적 의사소통의 관습을 변

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문화, 경제적 참여를 제한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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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과 상호작용의 기회(chats)를 제한하며(Turkle, 1999), 전자적 지식 획득

(e-learning)의 기회를 가로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Schäffer, 2007). 특히, 노인들은 

정보 접근 측면에서 디지털 약자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정보 소외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노인층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문제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Castalia et al., 2018),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접근과 활용능력에 대한 논의는 다른 영역의 노년층 복지에 비해 사

회적 관심이 높지 않은 수준이다(박창희･장석준, 2013). 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인의 경제

활동, 사회문화생활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격차는 세대 격차의 원

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디지털 복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층과 노년층간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으로 비판받고 있다(Park & Nam, 2014; Paul & Stegbauer, 

2005; Schäffer, 2007). 노년층 내에서도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별, 교육,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인들이 노인들 간의 디지털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Friemel, 2016). 또한 지역별, 소득별 차이 역시 디지털 격차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편, 노인의 정보화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적 요인은 정보화 교육의 기회 부족과 부적절성, 환경 및 제도의 미비, 열악한 환경 등으

로 구분되며, 내적요인은 인식 부족 및 부정적 태도, 정보화 부적응 및 몰이해 등으로 세분

화된다. 특히, 노인 정보화 교육과 관련하여, OECD(2011)는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미디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온라인 사회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윤현숙 외, 2015), 나아가 자기효

능감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김희섭 외, 2015; 정민숙･이유리, 2012). 

3.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활동의 관계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발맞추어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 역시 급속히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비롯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노인들의 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며, 삶의 만족도와 활력 있는 노후생

활(active ageing)을 영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Hasan & Linger, 2016; Selwyn et al., 2003; White et al., 2002; Schäffer, 2007; 

Loureiro & Barbas, 2014; 김균･김양은, 2011; 박창희･장석준, 2013; 김희섭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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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숙 외, 2015; 서영길 외, 2016; 장석준, 2016; 황현정･황용석, 2017; 조윤희, 2017; 오

지안･유재원, 2018). 

White et al.(2002)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함으

로써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노인의 인터넷 사용은 관계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며, 사회적 배제와 소외로

부터 사회적 통합의 기회를 촉진한다. Susło et al.(2018)은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노

인의 인권과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임을 강조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환자

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반의 의료서비스 이용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노인의 건

강 관련 욕구의 충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다. 한편, Loureiro & Barbas(2014)는 

노인들이 네트워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과 정보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노인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노인

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정보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 황현정･황용석(2017)은 노인 집단 내부의 정보격차를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 채택과 활용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구성 

형태는 노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며, 특히 독거노인의 디지털 활

용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디지털 활용 정도가 상/중/하인 이용집단과 비이용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경우 비이용자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오지안･유재원(2018)은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술적 이용능력, 정보생산 및 공유, 사회관계, 사회참여

가 노년층의 심리적 우울감, 불안감, 고독감, 자존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효과와 함께 디지털 격차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의 거주형태, 경제상태, 건강도 등

에 따라 노인의 인터넷 활용도에 차이가 존재하며(박창희･장석준, 2013; 김희섭 외, 2014), 

디지털 기기 구매, 스마트폰 활용, 접근도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영

길 외, 2016). 그로 인해 노년층의 정보 불평등을 유발하는 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 소외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김희섭 외, 2014; 

장석준, 2016; 황현정･황용석, 2017). 특히, 노년층의 정보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디지털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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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접근격차’, ‘이용격차’ 및 ‘활용격차’로 구분된다(김문조･김종길, 2002; 김미경 외, 

2009; 박창희･장석준, 2013; 진상기, 2013). 접근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 학

력, 신체적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등이 있으며, 이용격차는 연령, 지역, 학력, 신체적 만족

도, 사회적 만족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스마트 미디어 기본적 이용에 익숙하며, 중소도시의 노년층이 이용에 덜 불편한 것으

로 나타났다. 활용격차는 성별, 연령, 학력, 사회적 만족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이며,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스마트 미디어의 응

용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석준, 2016). 특히, 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 정

보 활용의 경우, 연령, 교육, 규칙적인 운동, 의료비, 보건리터러시(health literacy) 등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et al., 2017). 비슷한 시각에서, Schäffer(2007)는 노인의 

미디어 사용 및 미디어 행태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성별 외에도, 직업적 지위, 교

육 수준, 연령, 세대 소속감이 노인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얼마나 익숙하며, 또한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들임을 강조한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노령층의 디지털 리터러

시 증진을 위한 교육 관련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연구(OECD, 2011; Schäffer, 2007; 윤현숙 외, 

2015), 현대와 같은 네트워크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노인의 활동적 

노화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Loureiro & Barbas, 2014). 김균･김양은

(2011)은 노년층의 미디어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노년층의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에 대

한 숙련도가 낮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료 

지원, 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인터넷 및 스마트 기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를 

제안하였다. 조윤희(2017)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기기이용 역량과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으로 구분하여 고령층 정보화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령층이 단순히 디

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올바른 정보를 탐색하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독립변수로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거나, 반대로 종속변수로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디지털 리터리시 증진을 위한 교육 방안들을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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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인터넷 중심의 온라인 활동 외에 오프라인 

사회활동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더욱이 

연령을 고려한 연구들은 많지만,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령화 정도가 노인의 디

지털 리터러시 및 사회활동 참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며, 노인의 주관적 연령 인지에 따라 사회적 참여 패턴이 달라지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Wilkes, 1992; Caudroit et al., 2012; Wienert et al., 2015; 최은영 

외, 2017; Ye & Post, 2018; Agrigoroaei, 2018; 이삼식･최효진, 2019). 특히, 노인이 스스

로 젊다고 인식할수록,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며(Ye & Post, 2018), 삶의 만족도가 

높고(김미령, 2013), 여가 및 문화 등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Agrigoroaei, 2018, Caudroit et al., 2012; Wienert et al., 2015; Wilkes, 1992; Ye & 

Post, 2018; 최은영 외, 2017).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회

활동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 연령을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기준 연령

과 객관적(법적)연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1> 선행연구 정리

구분 연구 내용 주요 연구자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도

인터넷 사용과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노인들의 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삶의 만족도와 활력 있는 노후생
활(active age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Selwyn et al.(2003), White et al.(2002), 
Schäffer(2007), Loureiro & Barbas(2014), 
Hasan & Linger(2016), 김균･김양은(2011), 
박창희･장석준(2013), 김희섭 외(2014), 윤현
숙 외(2015), 서영길 외(2016), 장석준(2016), 
황현정･황용석(2017), 조윤희(2017), 오지안･
유재원( 2018)

디지털 리터러
시의 불평등

지역, 거주형태, 경제 상태, 건강도 등 인구구성학적 요
인들이 노인 간 디지털 격차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접근 격차, 정보불평등, 및 소외가 발생함

박창희･장석준(2013), 김희섭 외(2014), 서영
길 외(2016), 김희섭 외(2014), 장석준(2016), 
황현정･황용석(2017), 김문조･김종길(2002), 
김미경 외(2009), 박창희･장석준(2013), 진상
기(2013) 

디지털 리터러
시 향상을 위한 

교육

디지털 활용 역량은 노인의 활동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며, 따라서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하
기 위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함

 Schäffer(2007), OECD(2011), Loureiro & 
Barbas(2014), 윤현숙 외(2015), 김균･김양은
(2011). 조윤희(2017)

노인의 주관적 
연령인지와 사

회적 참여

노인의 주관적 연령 인지에 따라 사회적 참여 패턴에 차
이를 보임

Wilkes(1992), Caudroit et al.(2012), 
Wienert et al.(2015), 최은영 외(2017), Ye 
& Post(2018), Agrigoroaei(2018), 이삼식･
최효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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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노인의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인 사회활동을 참여도와 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디지털 리터러시이며, 통제변수로는 연령, 교육, 건강

(주관적), 건강(객관적), 자신의 경제상태 만족도, 노인 기준 인식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었

다. 특히, 연령의 경우, 노인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기준 연령과 객관적(법적)연령으로 구

분하여 변수로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노인 인식 정도를 변수로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는 사

회･여가･문화 활동 만족도와 사회활동 참여도이며, 또한 사회활동 참여도는 교육 활동, 동

호회 활동, 친목모임, 자원봉사, 종교 활동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것처럼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회활동 만족도와 사회활동 참

여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모형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활

동 만족도, 사회활동 참여도의 관계를 가정하는 다음의 연구가설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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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사회활동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1]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교육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동호회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3]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친목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4]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5]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종교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

3. 변수의 측정

통제변수의 경우, 건강은 노인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건강 수준 두 가지 지표로 

측정되었다. 주관적 평가의 경우, 응답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건강이 매우 

나쁨’(1점)에서 ‘매우 건강함’(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반면, 객관적 건강 수준은 총 

34개의 만성질환 중 현재 진료 중인 질환의 수로 측정되었다. 경제상태는 응답자의 경제상

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전혀 만족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만족함”(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노인 인식 정도는 노인들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

정하였다. 측정치가 양(+)의 값을 커질수록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한 정도

를 나타내며, 반대로 음(-)의 값이 커질수록 스스로를 젊다고 인식하는 성향이 강한 정도를 

나타낸다.

독립변수인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인터넷 TV 등의 전자기기

를 활용해 문자 받기, 문자 보내기, 뉴스･날씨 등 정보 검색 및 조회, 사진･동영상 촬영, 음

악(MP3 등) 듣기, 게임, 동영상 보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온라인 쇼핑, 기타의 10

개 항목 중 이용 가능한 항목의 수로 측정되었다. 이를 위해 10개 항목 각각에 대해 “예” 또

는 “아니오”의 2점 명목척도를 사용해 측정되었다.1)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별로 10개 항목 

중 “예”로 응답한 항목들의 합계를 변수로 활용함으로써,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이 

가능하였다.2) 이와 함께,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도 측정되었다.

1)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년 노인실태 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조사
에서는 노인의 디지털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은 전자기기(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PC, 인터넷 
TV 등)를 이용한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아래 각 항목의 내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까?” 문항이 
사용되었다. 

2) 각 항목별로 더미변수를 사용해 변수화하는 방안도 가능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별로 활용도를 측
정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따라서 10개 항목 중 활용 중인 
항목들에 대한 합계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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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사회활동 만족도는 사회･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전혀 

만족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만족함”(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사회활동 참

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활동, 동호회 활동, 친목활동, 자원봉사 활동, 및 종교활동의 5개 

사회활동 각각에 대해 ‘월 1회 미만’(1점)에서 ‘주 4회 이상’(6점)의 6점 척도로 측정되었

다. <표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지표 및 척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변수의 측정 방법

구분 측정 지표 척도

성별 남/여 남/여

학력 학력
“무학(글자 모름)”(1점) 
- “대학교 이상”(7점)

나이 나이(년) 나이(년)

건강(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건강이 매우 나쁨”(1점) 
- “매우 건강함”(5점)

건강(객관적) 총 34개 만성질환 중 현재 진료 중인 질환 수 “예”, “아니오”: 합계(개)

경제상태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
“전혀 만족하지 않음”(1점)
- “매우 만족함”(5점)

노인 인식 정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 실제 나이(년)-인식된 노인 기준 연령(년) 

디지털 리터러시
 전자기기(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PC, 인터넷 
TV 등) 활용 능력 10개 항목 중 활용 중인 항목 수

“예”, “아니오”: 합계(개)

사회활동 만족도 사회･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1점) - “매우 만족함”(5점)

사회활동
(교육)

교육(노인(종합)복지관/센터(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에 대한 참여도

“월 1회 미만”(1점) 
- “주 4회이상”(6점)

사회활동
(동호회)

동호회(클럽활동 등)에 대한 참여도
“월 2회 미만”(1점) 
- “주 4회이상”(6점)

사회활동
(친목)

친목단체(동창회, 계모임 등)에 대한 참여도
“월 2회 미만”(1점) 
- “주 4회이상”(6점)

사회활동
(자원봉사)

자원봉사(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한 참여도
“월 2회 미만”(1점) 
- “주 4회이상”(6점)

사회활동
(종교)

종교활동(예배･예불 등)에 대한 참여도
“월 2회 미만”(1점) 
- “주 4회이상”(6점)

4. 자료수집 절차

이 연구는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년 노인실태 조사’ 데이터를 분

석에 이용하였다. 이 조사에는 총 10,299명이 참여하였으며, 노인들이 직접 응답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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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자녀, 친지 등이 대리응답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표본오

차와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만 64세 이하의 비대상자를 제외한 9,248명

의 사례들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71.9%(6,651명)으로 남성 28.1%(2,597

명)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71-75세가 28.2%(2,607명)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5-70세(26.5%)와 76-80세(26.2%)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31.9%(2,95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교 졸업 이상의 학력도 8.5%(78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글자 해독이 가능한 응답자들

을 포함한 무학도 21.0%(1,945명)로 나타났다. <표 3>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9,248)

구분 빈도(%)

성별
남 2,597(28.1%)
여 6,651(71.9%)

연령

65-70세 2,453(26.5%)
71-75세 2,607(28.2%)
76-80세 2,426(26.2%)
81-85세 1.315(14.2%)
86-90세 378(4.1%)
91세 이상 69(0.7%)

학력

무학(글자 모름) 484(5.2%)
무학(글자 해독) 1,461(15.8%)

초등학교 2.950(31.9%)
중학교 1,635(17.7%)

고등학교 1,821(19.7%)
대학(4년 미만) 114(1.2%)
대학교 이상 783(8.5%)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연령은 

평균 75.1세(S.D.=5.99)였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평균 7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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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4.23)로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규정한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에 비해 6.4세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응답자들 중 3.7%(342명)만이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인 인식 정도는 평균 3.72(S.D.=7.18)로, 노인들은 스스로를 노인 기준 연

령(평균=71.4세)에 비해 3.73세 정도 더 늙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주관적인 건강상태 인식과 객관적인 건강상태 간에 차이를 보였다. 주

관적인 건강상태 인식은 평균 2.94로 “그저 그렇다”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객관적인 

건강상태는 32개 항목에 대해 평균 2.79개로 응답자들은 현재 평균 3개 정도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독립변수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통제변

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기술통계분석 결과 (N=9,248)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교육 3.68 1.53 1 7

연령 75.09 5.99 65 99

건강(주관적) 2.94 0.98 1 5

건강(객관적) 2.79 1.85 0 14

경제상태 인식 2.92 0.89 1 5

인식된 노인 기준 연령1) 71.35 4.23 65 90

노인 인식 정도 3.72 7.18 -25 31

디지털 리터러시 2.03 2.60 0 10

주: 1)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노인 기준 연령을 나타내며, 실제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아님 

디지털 리터러시의 경우, 응답자들의 전자기기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디

지털 리터러시가 취약함을 드러냈다. 전체 9,248명 응답자들 중 41.9%인 3,874명이 전혀 

전자기기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개 항목 모두를 사용 중인 응답

자는 전체의 0.2%(21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70.1%(6,481명)는 0-2개 정도의 

기능만을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 이용 활동 10개 항목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 

최소 0개에서 최대 10개 항목 사이에 분포되었으며 평균 2.03개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편차가 2.60으로 매우 큰 점은 노인들 간에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매우 큰 편차

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57.6%(5,331명)는 ‘문자 받기’ 기능을 사용 중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자 보내기’ 33.4%(3,087명), ‘사진･동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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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920), SNS 22.4%(2,073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비율

을 보인 온라인 쇼핑은 3.9%(362명)에 불과하였다. 기타 항목(0.4%)에서는 온라인 폰뱅킹 

5명, 사진 편집 2명 등 극히 소수의 응답자들만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가장 기본적인 활용 기능인 문자 주고받기를 제외하면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표 5>와 <그림 2>은 응답자들의 전자기기 이용항목별 활용

률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전자기기 이용항목 별 활용률
(N=9,248)

구분
문자
받기

문자
보내기

정보 검색
사진, 동영상 

촬영
음악 듣기 게임 동영상 보기 SNS 온라인 쇼핑 기타

사용함 5331 3087 1895 2820 1462 613 1056 2073 362 33

비율 57.6% 33.4% 20.5% 30.5% 15.8% 6.6% 11.4% 22.4% 3.9% 0.4%

<그림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전자기기 이용항목 별 활용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도는 “2주 1회”(3

점) 정도로 주로 종교 활동과 친목모임 활동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회활

동별로 참여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2.8%(4,884명)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

음으로 친목단체 활동이 45.2%(4,18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치사회단체 활동은 

0.4%(38명)에 불과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도 3.9%(332명)에 그쳤다. 정치사회단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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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 이하의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에서 제외되었

다. 다음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만족도는 평균 3.32(S.D.=.87)로 “그저 그렇다”(3점)를 약

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종속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

이다.

<표 6>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도 및 만족도 (N=9,248)

구분 참여자 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활동 
참여도

교육 활동 1,201(14.1%) 4.63 .85

동호회 활동 392(4.2%) 3.40 1.62

친목단체 활동 4,180(45.2%) 2.27 1.07

자원봉사 활동 332(3.9%) 3.40 1.65

종교 활동 4,882(52.8%) 3.02 1.77

정치사회단체 활동 38(0.4%) 2.18 1.56

사회활동 만족도 - 3.32 .87

2. 상관관계 분석결과

명목변수인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대상으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이 실시되었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교육과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r=.48)를 보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연령(r=-.38), 노인 인식 정도(r=-.36), 주관적 건강(r=.27), 객관적 건강

(r=-.21), 경제상태(r=.20) 순으로 높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

시와 노인 인식 정도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점은 노인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

할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 인식 정도는 사회활동 만족도와 

음(r=-.13)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노인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할수록 사회활동 

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3)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회활동 

3) 노인 인식 정도(실제 나이 – 인식된 노인 기준 연령)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젊다고 인식하는 집단(- 집단), 
실제 나이와 인식된 노인 기준 연령이 동일한 기준집단(0 집단),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집단(+ 집
단)으로 구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집단 간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27.19, df=2, 9108, p<0.001). 구체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스스로를 젊
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평균 3.20, 기준 집단이 평균 2.74,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이 평균 
1.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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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r=.25)를 보였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활동 참여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친목모임 활동(r=.18), 종교 활동(r=.11), 동호회 활동(r=-.11), 교육 

활동(r=.10) 순으로 높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자원봉사 

활동(r=-.01)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아질수록 사회활동 만족도와 사회활동 참여도가(동호회와 자원봉사 활동 제

외)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7>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상관관계 분석결과

　
교육 연령

건강
(주관적)

건강
(객관적)

경제
상태

노인인식
정도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
활동

(교육)

사회활동
(동호회)

사회
활동

(친목)

사회활동
(자원봉사)

사회
활동

(종교)

사회활동
만족도

교육 1.00 -.166** .209** -.166** .221** -.170** .480** .087** -.094 .148** -.040 .125** .189**
연령  1.001 -.187** .171** -.065** .809** -.381** -.047 .055 .006 .110* .037* -.084**
건강

(주관적)
  1.001 -.548** .331** -.203** .270** .038 -.074 .025 -.061 .047** .257**

건강
(객관적)

   1.001 -.203** .173** -.210** -.062* .044 .005 .085 -.015 -.156**

경제상태     1.001 -.125** .199** .035 .009 .115** -.002 .020 .352**
노인 인식 정도      1.001 -.355** -.033 -.010 -.020 .090 .030* -.126**
디지털 리터러시       1.001 .102** -.112* .183** -.009 .111** .250**

사회활동
(교육)

       1.001 .279** .060 .041 -.003 .074**

사회활동
(동호회)

        1.001 .192** .004 .023 .066

사회활동
(친목)

         1.001 -.018 .085** .144**

사회활동
(자원봉사)

          1.001 -.043 -.027

사회활동
(종교)

           1.001 .096**

사회활동 만족도             1.001

주: * p<0.05, ** p<0.01, *** p<0.001

3. 다중회귀분석 결과

1) 사회활동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회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독립변수로, 노인의 사회활동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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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R2=.17로 노인의 사회활동 만족도에 대해 17%의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

며(Adj R2=.17),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40.42, df=8,9102, p<0.001)

구체적으로, 객관적 건강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들이 사회활동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α<0.05). 경제상태(β=.272)가 사회활동 만족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리터러시(β=.151), 주관적 건강(β

=.120), 연령(β=.076), 노인 기준 인식(β=-.072), 교육(β=.049), 성별(β=-.048) 순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따라서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

록 사회활동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할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스스로 젊다고 인식할수록, 디

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사회활동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객관적인 건강상태

는 사회활동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8>은 노인의 사회활

동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8> 노인의 사회활동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결과

변수 β 표준오차 t

성별 -.048*** .020 -4.554

연령 .076*** .002 4.585

교육 .049*** .007 4.135

건강(주관적) .120*** .011 10.027

건강(객관적) -.005 .005 -.419

경제상태 .272*** .010 26.382

노인 인식 정도 -.072*** .002 -4.381

디지털 리터러시 .151*** .004 12.796

R2=.17(Adj R2 = .17), F =240.42(df=8,9102, p<0.001)

주: * p<0.05, ** p<0.01, *** p<0.001

2) 사회활동 참여도 결정요인 분석결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회활동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독립변수로, 노인의 교육 활동 참여도, 동호회 활동 참여도, 친목단체 활동 참여도, 자원봉사 

참여도 종교 활동 참여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노인의 교육관련 사회활동 참여도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R2는 .01로(A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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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1)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36, df=8,1290, p<0.05). 독

립변수인 디지털 리터러시(β=.072)만 교육활동 참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교육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아

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아질수록 교육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아

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2-1>은 지지되었다.

노인의 친목단체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R2는 .05로

(Adj R2=.05)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 =28.28, df=8,4167, 

p<0.001). 각 변수의 표준화회귀계수(β)를 살펴보면, 교육(β=.073), 연령(β=.073), 객관

적 건강수준(β=.042), 경제상태(β=.087), 디지털 리터러시(β=.167) 등이 친목모임 활동 

참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가 친목단체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디지

털 리터러시가 높아질수록 친목단체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2-3>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객관적 건강상

태가 좋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친목단체 관련 사회활

동 참여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노인의 종교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R2는 .04로(Adj 

R2=.04)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2.18, df=8,4850, p<0.001). 

각 변수의 표준화회귀계수(β)를 살펴보면, 교육(β=.132), 성별(β=-1.00), 디지털 리터

러시(β=.099), 연령(β=.071), 주관적 건강(β=.039) 순으로 노인의 종교 관련 활동 참여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아질수록 종

교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2-5>는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구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종교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노인의 사회활동 중 동호회 활동 참여도와 자원봉사 활동 참여도를 각각 종속변수

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두 회귀모형의 F-검증결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동호회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의 관계를 가정한 <연구가설 

2-2>와 디지털 리터러시와 자원봉사 관련 사회활동 참여도의 관계를 가정한 <연구가설 

2-4>는 기각되었다. <표 9>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표 10>은 이상의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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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도 결정요인 분석결과

변수
교육 활동 친목단체 활동 종교 활동

β β β

성별 .006 -.028 -.100***

연령 -.031 .073** .071**

교육 .040 .073*** .132***

건강(주관적) -.027 -.023 .039*

건강(객관적) -.049 .042* .016

경제상태 .010 .087*** -.023

노인 인식 정도 .024 -.028 .020

디지털 리터러시 .072* .167*** .099***

R2=.01(Adj R2 = .01) R2=.05(Adj R2 = .05) R2=.04(Adj R2 = .04)

주: * p<0.05, ** p<0.01, *** p<0.001

<표 10> 가설 검증 결과

가설 예측된 방향 β t-값 검증 결과

H1: 디지털 리터러시 → 사회활동 만족도 + .151 12.80 지지

H2-1: 디지털 리터러시 → 사회활동(교육) + .072 2.05 지지

H2-2: 디지털 리터러시 → 사회활동(동호회) + - - 기각1

H2-3: 디지털 리터러시 → 사회활동(친목단체) + .167 9.20 지지

H2-4: 디지털 리터러시 → 사회활동(자원봉사) + - - 기각1

H2-5: 디지털 리터러시 → 사회활동(종교) + .099 5.61 지지

주:1 = 연구모형의 F-검증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음(p>0.05) 

Ⅴ. 결론 및 시사점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가 온라인 인터넷 활동에 외에 오프라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더욱이 연령을 고려한 연구들은 많지만, 노인들이 주관적으

로 인식하는 노인 기준 연령이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및 사회활동 참여와 어떤 관계가 있

는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

시가 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 연령을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기준 연령과 객관적(법적) 연령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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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러시 수준이 상당히 낮고,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회활동 참여도와 만족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노인 기준 연령은 각종 법 제도와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각종 법령에서는 ‘노인’ 기준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노인

들 중 3.7%만이 노인의 기준연령을 65세로 생각하고 있으며, 평균 71.4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2018) 등과 같은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기준 연령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논쟁과 함께, 연대기적 연령과 인지 연령 또는 주관적 연령 간에 차이

가 있다는 국내외 선행연구들도 동일한 연구결과이다(Barak & Schiffman, 1981; Logan 

et al., 1992; Kaliterna et al., 2002; Borzumato-Gainey et al., 2009; Hess & Dikken, 

2010; 김미령, 2015; 이삼식･최효진, 2019). 

둘째,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전자기기 활용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노인 대부분은 스마트폰의 가장 기

본적인 기능인 문자 주고받기 기능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뱅킹, 각종 앱의 다운로드 및 활용 등은 사실상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현대 사회에서의 미디어 사용능력은 노년층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며, 나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에서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은 디지털 격차를 넘어 디지털 소외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장노년층의 정보생산활동률, 정보공유활동률, 소셜네

트워크 서비스 이용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10%-30%까지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서영길 외, 2016). 

셋째,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노인의 각종 사회활동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건강

하다고 평가할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기준 연령을 높게 인식할수록, 디지털 리

터러시가 높을수록 사회활동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나이와 객관

적인 건강상태는 사회활동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소득, 교육,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White et al., 2002; Schäffer, 2007; Loureiro & Barbas, 2014; Oh et al, 2018; 

김균･김양은, 2011; 박창희･장석준, 2013; 김희섭 외, 2014; 윤현숙 외, 2015; 서영길 외, 

2016; 장석준, 2016; 황현정･황용석, 2017; 조윤희, 2017; 오지안･유재원, 2018),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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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인지 연령이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도 부합한다(Wilkes, 1992; 

Caudroit et al., 2012; Wienert et al., 2015; 최은영 외, 2017; Ye & Post, 2018; 

Agrigoroaei, 2018; 이심식･최효진, 2019). 

이상의 분석결과는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정책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

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최근의 AI 기술의 확산 속에

서 사회 구성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디지

털 리터러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

준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노인들의 사회활동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책적 

연구는 미우 미흡한 수준이다.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이 시급하다. 

둘째, 지금까지 정부의 정보통신 기술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더 나은 기술의 개발과 보급

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용자 관점에서의 접근과 정책개발은 상당히 등한시되어 왔다. 특

히, 각종 전자기기의 주 소비층인 청소년이나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관

련 정책의 필요성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정부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노년층의 연령대를 고려하

여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의 개발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나 보건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기존

의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격차는 사회계층간 단절을 촉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문

맹’을 방치하면 세대 간 갈등 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환경은 빠르게 다양

해지고 복잡해져가고 있다. 노인들이 ‘고립된 섬’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적

절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노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제는 디지털 소외를 넘어 ‘디지털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본 연구의 학술적, 실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한계

점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수집된 2차 데이터를 통계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조망적 관점에서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에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노인의 디지털 리터

러시에 대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특히, 디지털 기기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활용도를 측정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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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지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도시와 농촌)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

시의 격차를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후속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할수 있는 보

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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